
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
촉구 결의안

(김형재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
번호 2299

발 의 년 월 일:2024년 10월 31일
발 의 자:김형재, 강석주, 경기문,

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
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현기, 김혜영, 김혜지,
남궁역, 남창진, 도문열,
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
박　석, 박성연, 박영한,
박춘선, 서상열, 소영철,
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
심미경, 옥재은, 유만희,
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
윤종복, 이경숙, 이민석,
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
이새날, 이성배, 이숙자,
이승복, 이종배, 이종태,
이종환, 이효원, 이희원,
임춘대, 정지웅, 채수지,
최민규, 최유희, 최진혁,
최호정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69명)

:

1. 주문

○ 최근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ㆍ우크라이나

전쟁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됨. 북

한의 이번 파병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참전 행위이며 국제

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행위임. 게다가 북ㆍ러의

군사적 밀착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될 수 있

음.



○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와 러시아 파병 결정을

강력히 규탄하며, 정부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

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

촉구함.

2. 제안이유

○ 최근 국가정보원에 의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

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

는 사실이 확인됨. 아울러 지난 23일 미국과 나토 역시 북한군 파병

사실을 인정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

는 물론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.

○ 북한이 포탄과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

고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낸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참

전 행위이며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임.

○ 북ㆍ러의 군사적 밀착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요소임. 이

번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정찰위성, 원자력 추진 잠수

함, 핵무기 기술 등의 전수에 합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

무엇보다도 북한군이 6ㆍ25 이후 본격적인 현대전 경험을 쌓음으로

써 대남 도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○ 그동안 북한은 남북 연결 도로ㆍ철도 폭파, 대남 오물풍선 테러, 무

인기 침투와 같은 도발을 자행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

긴장을 고조시켜 왔음. 게다가 최근에는 김정은이 직접 한반도 지도

를 펼쳐 놓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공언하면서

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.

○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대남 군사도발로 인

한 안보위기에 대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,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

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 같

이 협력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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